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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언어의 차이 (2) 

2. 

i朱

명예교수) 



서둘렀다.어학혁명 

격상시키고 지명， 

이라는 면이 없지 

벌어지고，둘째 

민족적 비애가 더 

2.1 ‘ 문화어와 

기 때문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그런 이유는 그 

사정과 관련되어 

11 평안 방언-표준어 (문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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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말을 

일방적 가공이 

남북 간 언어의 

삼을 수 없는 이 

이 없어져 가는 잡탕말이 

갑삭하다-가볍다. 그지간-그샤이，까끈하다-깐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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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수아비 등 

3) 

둥 

4) 방언 

드
 
( U 



2.2. 방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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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남‘ 저어하다-꺼리다， 적중〈的中)-알 

관계 방언) 

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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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걷r 

제3호(‘ 95년 

속 북부 방언) 

게사이) • 겨유(법화경 2: 14) • 

• 옥슈슈(역어유해 

쇠찢(농엄경 3: 26) , 

• 가시아바님， 가시 (스〉 

나무써， 남새) • 

의아하겠지만‘ 

적용한 

반면에. 방언의 

8) 

나똥와리 

수용에서 되도록 우아한 

것이다. 

종전의 표준어를 폐기해서 

된 장냉이， 

때문이다. 

당연한 기준을 

표준어의 심사에서 

E 서 드으 
'1T 。 τ3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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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0) 

) 1 , ‘ , 

치 

2.3. 쩌l도 용어와 인지영 

각기 따라 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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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앙도서관) 

용어를 

12) 

(‘ 95년 가을) 

(석회 

(집배원) . 

(국립중 

‘ 이에 관 

소(기업합통체)‘ 

‘ 사로청 
굳히는 방). 

(1대 이상 풍산하자는 혁신운동‘ 1959. 5). 

노통. 1959.. 3). 대얀(大安)체계 

표시) . 

(빠른 

지도. 1958. 7). 정성운동 

방법 〈노동판려 . 1960.2), 평 양속도 

1958. 3) 등 

196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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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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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했다. 현행은 1981년에 원음주의로 크게 전환했다. 현행은 1981년 10월에 

수정한 것인데， 이상한 것은 현지음이 아닌 독일. 상아해안， 화란 퉁과 같은 

한자식 국병이다. 궁금한 것은 베트남에 대한 ‘웰[웬]남.의 발음이다. ‘맑[막] 

스. 의 발읍은 밝혀졌으나. 움라우트 (umlaut) 나 헨리 (Henry) 같은 표기의 발음 

도 궁금하다. 외래어의 차이는 결국 격차가 구석진 곳까지 스며 었다는 실중이 

다‘ 
요컨대. 표준어와 문화어의 모든 상치는 단일민족의 단일언어를 파괴할 이질 

화의 핵이다. 앞으로 이질화의 확산이 심히 우려된다는 뜻의 핵이다. 그러나. 

명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16)과 같은 이름짓기에서는 아무 격차도 없다. 

이것은 조상틀이 이름도 한자말로 지었으나. 앞으로 어린이 이름은 고유어로 

짓는 것이 좋겠다는 1966년 5.14교시에 따른 모형이다. 이어 1966년 7.12 

교시에 따라 일본삭 ‘~자. 여자 이름을 이미 정리했다는 것은 일제 잔재의 청 

소라는 뜻에서 주목해야 활 대목이다‘ 

2.4 문화어의 표준 발옵 

표준어와 문화어에서 각기 표준으로 삼고 었는 발음은 겉보기보다 차이가 많 

다. 우선 모음 }를 평순 (lfî홉) 후설 반개(중저)모읍 [)]라고 한 것이 문화어 

의 표준이다‘ 이것은 어[오]마니. 언[온]제와 같이 」에 가깝게 들라는 평안 

방언의 발음이다. 지금 세대가 거의 발읍하지 못하는 괴 [0]. 꺼 [y] 를 단모음 

이라고 한 것도 표준어와 다르다. 표준어 규정에서는 괴[..，....+ 41]. 꺼[..，....+ 1] 
와 같은 이중모읍으로 발읍할 것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를 들어 남북 

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7) 남-북 모음의 발음차이 

어머니-어 않]머니， 어렵다-어 [오]렵다. 어디-어 [오]디 통， 괴뢰/[궤 

훼]-괴뢰. 되/[웨]-되. 외치다/[웨치다]-웨치다. 뇌/[웨J-뇌. 최/ 

[혜]-최 등. 귀/[구 ll-귀. 쉬/[수 1] -쉬， 휘/[후 11-휘 풍 

18) 남-북 2 , 니 두음의 발음(원칙) 

여관-려관. 논문-론문. 누각-루각. 이론-리론， 나사=나사， 나딸= 

나팔. 요가=요기. 용광로[노]-용광로[로]. 배열=배렬[열]. 순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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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 순이익-순리익 풍. 여사-녀사， 요소-뇨소. 이탄-니탄 

드
 
。

20) 

=이써[이째). 

[순냥] 통 

사잇소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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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북-남 단어의 장음(; ) 

: 2 (械)/강2(往). 눈 .2 

-가답. 가2시 : 2 (체) 

사: 

다’. 

22) 

더 

강， 감탄하거나 

힘을주 

며 

것이다. 전형이 

아니다. 이 차이는 실쩨로 계층이 

‘ 대깨는 남북의 경겨}를 념어 다소간 

격차로 우려할 것이 못 된다. 지 

남북언어의 차01률 이제는 정확히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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